
아들의 희생 제사에 기초한 성도의 삶

양용의 교수의 <히브리서: 위기에 처한 교회에 주는 간곡한 권면> 9강

(히브리서 10장 19~39절)



오늘의 주요 포인트

1.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성도의 특권‘

2. ‘배교의 위험’에 대한 경고

3. 수신자들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권면하는 ‘현재와 미래의 삶’



히브리서 교리 단락 체제 이해희
생
제
사

권면 및 인사 10:19~39 / 11~13장 경고를 포함한 권면 및 인사

희생 제사의 완결성 10:11~18 옛 희생 제사/ 새 희생 제사

희생 제사의 효용성 10:1~4 그림자 (속죄일) 10:5~10 실체 (몸 제사)

희생 제사와 죽음 (피) 9:18~22 동물의 죽음 (피) 9: 23~28 그리스도의 죽음 (피)

유언 비유 9:15~17 죽음의 필요성

희생 제사의 일반 성격 9:1~10 옛 희생 제사 9:11~14 새 희생 제사

논의의 준비2: 새 언약 8:7~13 옛 언약을 대체하는 새 언약

논의의 준비1: 새 장막 8:1~6 옛 장막의 실체인 새 장막

대
제
사
장

유일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

7:20~28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7:11~19 멜기세덱 계열을 따라 임명된 예수님

7:1~10 레위 계열보다 뛰어난 멜기세덱

권면 5:11~6:20 경고를 포함한 권면 단락

대제사장의 자격 5:1~4 옛 대제사장 5:5~10 새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성품 3:1~6 신실하심 3:7~4:13 경고 단락 4:14~16 자비하심

대제사장 주제 도입 2:17~18 대제사장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

논의의 기초
대제사장의 조건

1장 하나님의 아들
신성

2:1~4 
경고 단락

2:5~16 완전한 인간 예수
인성

히브리서의 구조



권면 단원의 구분 (히 10:19~39)

1 10장 19~25절 지성소에 들어가는 담대함

2 10장 26~31절 넷째 경고 단락

3 10장 32~39절 희생을 감내하는 것에 대한 보상



1. 지성소에 들어가는 담대함
(히브리서 10장 19~25절)



‘가지다’(ἔχοντες) 분사의 두 목적어

1) 담대함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 위대한 대제사장

-히브리서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믿음, 소망, 사랑의 삼중 권면 (히 10:22~24)

① 믿음 – ‘나아가자’(προσερχώμεθα) 22절

② 소망 – ‘붙잡자’(κατέχωμεν) 23절

③ 사랑 – ‘보살피자’(κατανόωμεν) 24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



…이 소망은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선두 주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셨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

[개인번역] 히브리서 6장 19~20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마가복음 15장 37~38절



믿음, 소망, 사랑의 삼중 권면 (히 10:22~24)

① 믿음 – ‘나아가자’(προσερχώμεθα) 22절

② 소망 – ‘붙잡자’(κατέχωμεν) 23절

③ 사랑 – ‘보살피자’(κατανόωμεν)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연결된 25절의 두 권면

① 우리 자신들의 모임을 저버리지 말고

② 오히려 [서로] 권하자



2.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하는 것의 위험
(히브리서 10장 26~31절)



배교자의 모습 (히 10:29)

1)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

2)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3)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다



3. 희생을 감내하는 것에 대한 보상
(히브리서 10장 32~39절)



격려의 두 요소 (히 10:32~39)

1 10장 32~34절 수신자들의 모범적인 과거 경험

2 10장 35~39절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한 권면



수신자들의 직접 경험과 공감 (Lane, Hebews, 299)

A 직접 경험Ⅰ: 비방과 환난

B 공감Ⅰ: 다른 이들이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동료가 됨

B’ 공감Ⅱ: 갇힌 자들을 동정함

A’ 직접 경험Ⅱ: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감수함



‘나의 의인’에게 열려 있는 두 가지 반응

① 믿음의 반응 – ‘살 것이다’

② 뒤로 물러나는 반응 – 심판



우리 삶에 적용할 점은?

강의를 마무리하며



오늘의 적용

1. 나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특권을

얼마나 실감하고 감격하며 예배 드리고 있는가?

2. 오늘날의 교회는 모이는 일에 너무 인색하지는 않은가? 

3.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내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자들인가? 


